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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케이드 속 매춘과 도박1.

보들레르를 좋아한 벤야민1.1

보들레르는 최초의 근대 문학자이다.◇

가장 처음으로 민감하게 대도시를 느꼈고 그것을 시에다 표현해냈다, .→

아케이드 프로젝트 속 매춘과 도박1.2 『 』

아케이드 프로젝트 에는 세기 파리의 흔적이 다 모여 있다19 .◇ 『 』

매춘은 기술이 없는 여성이 대도시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.◇

도박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. .◇

사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.→

도박에의 의지2.

도박2.1

보들레르는 도시를 악이라 부르면서도 떠나지 않는다.◇



퇴색한 안락의자엔 늙은 창녀들,◇

파리한 얼굴에 눈썹 그리고 아양 떠는 요부의 눈으로,

선웃음 치며 보석과 금속의 짤랑거리는 소리를

얄팍한 귀에서 울려 보낸다;

초록 융단의 도박대를 둘러싸고 있는 입술 없는 얼굴들,

핏기 없는 입술에 이빨 없는 합죽한 턱 그리고,

빈 호주머니나 두근거리는 가슴 더듬으며

지독한 열로 떨리는 손가락들;

땟국 흐르는 천장 아래는 파리한 빛 발하는 한 줄의 샹들리에,

그리고 육중한 켕케 등이 희미한 불빛을 던져,

피땀 흘려 번 것을 탕진하러 온

유명한 시인들의 어두운 이마를 비추고 있다;

이것이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내 밝은 눈 아래

펼쳐진 하나의 검은 화폭.

나 자신은 고요한 어둠 한구석에서

팔을 괴고 추위에 떨며 말없이 부러워하고 있었다.

그 사람들의 끈덕진 정열을 부러워하고,

그 늙은 창녀들의 서글픈 쾌활을 부러워하고,

모두들 내 앞에서 어떤 자는 옛날의 명예를, ,

어떤 자는 지난날의 미모를

호탕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!

그리고 내 마음은 깜짝 놀랐다 그 수많은 가련한 인간들이,

쩍 벌리고 있는 심연으로 미친 듯 달려가 제 자신이 피에 취해,

결국 죽음보다는 고통을 허무보다는 지옥을,

택할 것을 부러워하는 나 자신에 대해 노름 악의 꽃!-｢ ｣
보들레르의 시처럼 도박꾼들은 도박장의 분위기나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.◇

그들은 죽음보다는 고통을 허무보다는 지옥을 택하는 자들이다“ , ” .→

보들레르는 도박의 쾌락을 원하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.◇

도박적 행위의 중요한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몸짓이라는 점이다.◇

돈을 따거나 잃고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후의 문제이다, .→

도박과 에로티시즘3.

도박과 에로티시즘의 관계3.1

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박에 빠져든다.◇

전통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미래가 있다 상대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삶.( )◇

도박은 노력해서 나온 결과라는 느낌이 안 든다.◇



바따이유는 에로티시즘이 금기를 위반하는데서 생긴다고 말한다.◇

내가 감히 구애도 못할 정도의 이성에게서 에로티시즘을 느낀다.◇

도박의 종교성4.

부르주아지가 언젠가 부의 분배라는 현상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“ .◇

왜냐하면 기계에 의한 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소유는 점점 더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몰개인적

인 집단의 소유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런 회사의 지주들도 결국 증권거래소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

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. ( ) ,…

주는데 이처럼 손해와 이익을 보는 방식이 어찌나 도박과 흡사한지 실제로 주식거래는 도박으로, ‘ ’

불릴 정도이다 현대의 경제 발전 전체는 자본주의 사회를 점점 더 거대한 국제적 도박장으로 바꿔.

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부르주아는 그들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사건들로 인해 돈을 따거나,

잃거나 한다 불가해한 것이 도박장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사회에서도 군림하고 있다. ( ) ‘ ’ . ( )… …

예측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겉으로는 우연처럼 여겨지는 원인에 의해 성공이나, ,

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르주아는 도박꾼과 같은 정신상태에 빠지기 쉽다 자본가는 주식에. ( )…

투자하지만 주가와 배당의 등락의 원인은 자본가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그는 전문 도박꾼이, .

된다 그러나 도박꾼은 미신을 지극히 맹신하는 인종이기도 하다 도박장의 단골은 항상 운명. ( ) .…

의 세 여신을 불러낼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나 다른.

천상의 성령에 대한 기도를 중얼거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특정한 색깔로 돈을 땄을 때만 돈을 건,

다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왼손으로 토끼발을 꼭 쥐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연에 있어 불가사의한, .

것이 야생동물들을 둘러싸고 있듯이 사회에서는 불가사의한 것이 부르주아를 둘러싸고 있다 폴 라.”

파르그 신앙의 원인들 디 노이에 차이트 권 호 슈투트가르트 년 페이지 아케, , 24 1 , , 1906 , 512 .｢ ｣
이드 프로젝트 O4,1〔 〕

벤야민은 도박의 논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라파르그 의 이야(Paul Lafargue, 1842-1911)◇

기를 인용한다.

라파르그에 따르면 주식이 합리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는→

이득을 얻지 못할 확률을 안고 있다.

결국 투자자 역시도 종교적인 메커니즘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.→

도박장에 도박꾼들이 몰려들지 않으면 도박은 불가능해진다.◇

도박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득을 확보하는 사람은 도박장 주인이다.◇

자본가들은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도박을 불법으로 상정한다.◇

투자자들이 도박장으로 향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.→


